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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밝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들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추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영광의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도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남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제 삼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분배하심인 하나님의 비추심은 보배,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이 귀한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빌 4:13, 고

	이 귀한 보배는 질그릇들을 귀한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들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고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고후 3:18.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
	주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분의 영광스럽게 
	16장 28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17장 2절의 산 위에서
	주 예수님의 변형, 곧 비추심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오심이었다.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오는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비추심이다. 그분의 비추심 아래 있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계 22
	그리스도께서는 씨로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려지셨다. 이 씨는 영광 안에서 꽃이 피고 나타날 때까지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변형되실 때 그 변형은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22:4상, 5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들이 누린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
	어린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추심 아래서 영원히 살게 


